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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산업계·학계와 과수 안정 생산 기술 협약
- 국립원예특작과학원-무림피앤피(주)-경상국립대학교, 7월 21일 업무 협약

- 동결보호제 개발·실증·효과 검증·대량 생산 연계로 현장 보급 기반 마련
 

-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 생산 기술 고도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기후 위기에 대응한 원

예작물 안정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무림피앤피㈜, 경상국립대학교와 7

월 21일 경상국립대에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이상기상이 잦아지면서 과수 등 원예작물의 안정 생산을 위협하는 

저온 피해가 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현장 활용형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협약을 통해 셀룰로오스* 기반 기술의 원예작물 활

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장 실증과 신기술 보급을 추진한다. 셀룰로오

스를 활용해 과수 꽃 피는 시기에 꽃눈이 어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동결

보호제를 개발하고 있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고도화도 추진

하고 있다.

 * 셀룰로오스: 식물체를 구성하는 주요 천연 고분자 물질. 최근 친환경 소재와 산업용 

신소재(포장재, 기능성 필름, 바이오플라스틱 등)로써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무림피앤피㈜는 농업용 소재 개발과 완제품 제조를 맡아, 셀룰로오스 활

용 동결보호제의 품질 안정화와 대량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경상국립대학교는 셀룰로오스 활용 기술의 피해 경감 효과를 검

증하고 작용 원리를 분석해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세 기관은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 경감을 위한 저비용 셀룰로오스 

소재 선발과 동결보호제 혼합 완제품 개발, 기술이전 추진에 단계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윤수현 부장은 “이번 협약은 

연구 기관, 기업, 대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예작물 안정 생산 기술을 

현장에 빠르게 연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셀룰로오스 기반 농

업 기술의 실증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지속 가능한 원예산업 발전에 이

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업무협약 체결식 계획(안)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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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업무협약 체결식

□ 배경과 목적 

○ 이상기상 상시화에 따른 현장 활용성이 높은 대응기술 개발 필요

○ 주요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경감용 동결보호제 산업화를 위한

‘생산-연구-평가-보급’ 체계의 산·학·연 상호 협력 필요

* (무림P&P) 동결보호제대량생산, (경상국립대) 효과 분석, (원예원) 현장 실증과보급

□ 협약개요

○ 일시·장소: 2026. 7. 21.(화), 16:30∼17:00, 경상국립대 농대 학장실참고

○ 참석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장, 무림P&P 연구소장,

경상국립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등

- 국립원예특작과학원(3명): 윤수현 부장, 김윤경 과장, 조강희 연구관 등

- 무림P&P(3명): 임건 연구소장, 곽기섭 부장, 최재훈 과장 등

- 경상국립대학교(2명): 이용복 학장, 신현석 교수 등

○ 업무협력 분야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셀룰로오스 기반 농업 적용 기술의 원예

작물 활용성 검토, 현장 실증, 신기술 보급

- (무림P&P) 셀룰로오스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용 소재 개발, 완제품

제조, 품질 안정화, 대량생산·공급 체계 구축

- (경상국립대) 셀룰로오스 기반 농업 적용 기술의 효과 검증, 작용

기작 분석, 과학적 데이터 구축

□ 향후 계획

○ 동결보호제 비용 절감을 위한 저비용 소재 샘플 제작과 효과 검토(7월)

○ 동결보호제 혼합 완제품 개발과 기술이전 추진 방안 협의(9월)


